
- 1 -

2003년 9월 22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 발언록

학술원상 및 예술원상 수상자 30여명과 접견 다과회

21세기는 문화의 세대입니다. 

존경하는 이호왕 차범석 회장님, 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참석하신 수상

자들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제가 59년 중학교 1학년 때 음악선생님이 

“프랑스에 가면 학술원과 예술원이라는 게 있는데 학술원 예술원 회원은 

대통령보다 존경을 받습니다. 그분들은 안감이 빨간 망토를 입는데 이 옷

은 아무나 못 입습니다. 회원이 아 사람이 이 옷을 입다가 걸리면 사형 당

합니다.”고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학술원 예술원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

습니다. 

정치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학술원 예술원이 있습니다. 행정을 점

점 가까이 하면서 학술원과 예술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니 우리나라도 

자랑스러운 전통을 오랫동안 갖고 있고, 활동도 열심히 하고 기여한 분들

을 표창함으로써 그분들이 공로를 높이 선양하고, 모두가 학술 예술에 기

여한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을 영광으로 

생각합니다. 

우리들이 보통 21세기 하면 ‘세계화 시대’, ‘정보화시대’ 그렇게 얘기

하고 있지만,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된 후 ‘문화의 시대’라는 말을 꼭 보

태서 얘기합니다. 세계화 정보화라는 말로 포괄하기 힘든 목표가 문화입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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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학술 예술이 다 문화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. 

보통 ‘잘 산다’는 말을 할 때 옛날에는 ‘먹고 산다’는 것을 의미했지

만, 이제는 ‘품위 있게 산다.’는 것을 의미합니다. 가치 있게, 품위 있게 

사는 것은 문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 문화에 대한 것을 잘 하고 싶습니

다.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문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얘기를 해봤고, 여

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. 프랑스 대통령이 유명한 작가를 모실 때 코트

를 어깨에 얹어 준 것으로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는 얘기가 여러 얘기 중 

가장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. 또한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 해외에 

나가 있는 중 몸이 편찮다는 얘기를 듣고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 모시게 했

다는 얘기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. 마음으로 그렇게 해 볼 거라고 생각했

지만, 대통령이 된 후에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그런 마

음가짐을 다시 다지고, 우리나라 학술과 예술을 발전시켜온 분들을 지원하

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말씀 해주시고, 오늘 이 자리에서도 좋은 말씀 해

주기 바랍니다.


